
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'해체설'이 또 부상, 소속사가 진화에 나섰다.동방신기는 6월25일

예정됐던 '2009 썸머 SM타운' 재킷 촬영을 돌연 취소,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. 최근

일각에서 '동방신기가 해체된다'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스케줄 취소는 팬들의

궁금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.

이와 관련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문의 심각성에 최근 대책 회의까지 가진

것으로 알려졌다. 이 자리에서는 동방신기의 결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.

하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"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"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

다. 또 해체설에 대해 "말도 안되는 소리다. 해체설은 전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"고 일

축했다.

입력 2009. 6. 26. 08:02 수정 2009. 6. 26. 08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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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최근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멤버들은

지난해 4집 활동에 이어 일본 활동을 이어가며 체력이 소진됐고 여기에 시아준수의 부상 등으

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.

시아준수는 지난 5월 일본 공연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. 현재 동방신기가 일

본에서 아레나투어를 펼치고 있다.

한편 동방신기는 2004년과 2006년에도 해체설이 제기된 바 있지만 역시 소문에 불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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